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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을 가장 먼저 책임지는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자동차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책임지는 안

전장치로 에어백 등 다른 어떤 첨단 안전장치보다 중요

하다. 마력, 연비 등 수치로 드러나는 차량 제원이 높아

질 수 있는 것도 브레이크 기능이 뒷받침 되어서 가능

한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의 중요성

을 크게 실감하지 못해 점검하는 것에도 소홀한 편이다.

브레이크 점검을 미루다 발생하는 브레이크 고장은 

차량을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

률이 높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PLAY KIA(play.kia.com)가 브레이크 점

검 방법을 소개했다.

■ 브레이크 액과 패드의 교체주기는?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브레이크 액과 브레이크 호

스 및 라인의 누유, 파손 여부는 각 차량마다 주행 조건

이 다르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브레이크 계통에 이

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차량 취급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 상관없이 브레이크를 조작할 때 평소와 다르게 잘 

듣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면 바로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평소보다 더 깊게 밟아야 작동

하거나, 끽끽 하는 금속성 소리가 나는 경우, 밟았을 때 

뚝뚝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 브레이크 경고등

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행을 삼가고 점검을 받

는 것이 좋다.

■ 브레이크를 움직이는 ‘실세’, 브레이크 액

보닛을 열면 브레이크 액이 저장된 탱크가 보이는

데, 주기적으로 브레이크 액 탱크의 눈금이‘MIN’

과‘MAX’사이에 있는지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 정상

적인 조건에서 브레이크 액이 급격히 소모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서서히 줄어

들기도 하고, 브레이크 라인 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갑자기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브레이크 액 탱

크 용량을 확인한다. 브레이크 액이 서서히 줄어들면

서‘MIN’아래를 가리킨다면 브레이크 액 보충을, 갑자

기 줄어든다면 즉시 서비스 센터에서 브레이크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브레이크 액 점검은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데 있어 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실세’이므로 더 꼼꼼하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브레이크 액 탱크 뚜껑을 열어 안쪽을 보았을 때 습기

가 맺혀 있다면 브레이크 액에 수분이 섞여 있다는 뜻이

다. 브레이크 액은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작동 시 발생하

는 고온에서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0 ℃ 

이상의 높은 끓는점을 갖는데, 수분을 포함할수록 끓는 

점이 낮아져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브레이크 액이 끓어오르면 브레이크 액이 채워진 브

레이크 호스에 기포가 생겨나는‘베이퍼 록’현상이 발

생한다. 이 경우 브레이크 패드를 누르는 피스톤에 압력

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푹

푹 꺼지는 듯한 현상이 발생하고 제동력이 급격히 떨

어진다. 특히 외부 기온이 높아 브레이크가 빨리 식지 

않는 여름철이나 내리막에서 장시간 반복적으로 브레

이크를 사용할 경우, 베이퍼 록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이 더욱 높다.

또 수분과 브레이크 분진 등 각종 노폐물이 브레이크 

호스 내부에 들어오면 제동력은 점점 떨어진다. 

■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점검

브레이크 액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지시된 힘을 전달

하는‘실세’라면 각 바퀴에 달린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

드는 실제로 바퀴의 속도를 줄이는‘행동대장’역할을 

맡고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바퀴를 직접 잡아서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강한 힘과 내구성이 필요한 부품이다. 무

엇보다 이들 부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자동차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휠과 함께 돌아가는 브레이크 디스크를 움켜쥐어 강

한 마찰력으로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 패드는 마찰 때

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패드가 닳아 얇아진다. 브레이크 

패드는 얇아질수록 기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 시

기가 되면 바로 교체해야 한다. 브레이크 패드 잔량은 

휠 안쪽으로 브레이크 캘리퍼 안쪽의 패드를 보면 두께

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브레이크를 밟을 때‘끼익~’하는 소리가 나거나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온다면 이 역시 브레이크를 교

체할 때가 됐다는 뜻이다. 브레이크 패드 옆에는 쇠막대

가 붙어 있는데, 패드가 막대와 평행한 수준으로 마모

되면 브레이크 디스크와 닿으면서 날카로운 소음을 낸

다. 또한 패드 내에 센서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패드가 

마모되면서 센서가 작동해 계기판에 브레이크 경고등

이 켜지기도 한다.

브레이크 패드는 급제동이 잦거나 가혹 조건에서 주

행하게 되는 등 주행 습관에 따라 마모도는 달라질 수 

있다.

■ 브레이크, 제대로 사용하면 수명도 늘어난다

평소 좋은 운전 습관과 자동차 관리 습관을 갖춘다면 

항상 브레이크 브레이크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자동차는 

되도록 과적을 삼가고 가벼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주행 직후 세차를 할 때 브레이크에 직접 물을 뿌

리면 브레이크 디스크가 갑자기 식으며 휘게 되는 등 열

변형을 가져올 수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식

기까지 충분히 기다린 후 세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

차할 때 브레이크에 직접 고압수를 뿌리는 것은 브레이

크 액의 수분 함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차할 때 브레이크 부분에 물을 과도하게 많이 뿌리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브레이크는 급하게 깊숙이 밟기보다는 부드럽게 단계

를 나누듯 밟는 것이 제동력도 높이고 브레이크의 수명

도 늘리는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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